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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, 다문화가정 위한 집고쳐주기 활동 진행

[전남도민신문 = 정승현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(지사장 임성재)는 지난 31일 토
지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어주는 「농촌 
집 고쳐주기 활동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「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」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함께 추진하며 
매년 구례군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추천받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
성해주는 사업이다.

이번 지원가구는 저소득 6인 다문화 가정으로 좁은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성별이 다른 세 
명의 아이들의 공부방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이 충분치 않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
9일부터 약 한달 동안 추진하였다.

구례군의 협조를 받아 낡은 석면 슬레이트 창
고철거 및 기초공사가 이루어 졌고, 농어촌공
사 및 다솜둥지복지재단은 창고자리에 조립식 
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
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선물하
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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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앞으로도 농업
인들을 위한 수질관리 및 농지은행 사업뿐만 
아니라 농어촌 일손 돕기, 행복한 진짓상 등 
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기 좋은 구례를 만
들기 위하여 어려운 농업인 및 주민을 위한 활
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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